
화장실이 달라졌다 

 

해명부터 할게요. 지난 주 목회편지를 올린 후 몇몇 성도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구냐", "불평하는 여성들이 많으냐" 등등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불만을 전달받았기 때문

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예방 차원에서 드린 부탁입니다. 한편, 가을

학기 새가족 환영만찬에 참여하면서 새교우환영 사역팀원들께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정성 가득한 홈메이드 식사와 따뜻하고 세심한 환영 때문입니다. 하얀색 셔츠를 맞춰 입

고, 손과 발과 입을 맞추어 "환영합니다"를 부를 때는 그저 놀라웠습니다. 체면을 제법 내

려놓아야 하거든요. 

 

진즉부터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본당 복도만 걸어가도 고약한 화장실 냄새 때

문에 눈쌀을 찌푸리곤 하였는데, 지금은 냄새는 물론이고 화장실 분위기도 매우 훌륭하여 

아늑하기까지 합니다. 고 이복선 권사님, 제직회 때에 "제발, 화장실 좀 고쳐주세요" 건의

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부임후 첫 교역자 수련회를 할 때에 교육부서의 첫번째 요청도 "

화장실을 바꿔주세요."였습니다. 월요일 어느 날, 화장실 미화를 자청하신 담당자께서 남

편과 함께 화장실을 돌며 데코레이션을 하시더군요. 환한 얼굴로 궂은 일을 감당해 주시

니 얼마나 감사하던지.  

 

비 내리던 주일 밤, 타이어 마찰음이 점점 커지고 잦아지길래 밖으로 나왔더니 두 대의 

차량이 도우넛을 신나게 하고 있더군요. 주차장 공사를 마친 지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화가 나서 손짓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기도회에서 "주-여!"를 외친 것보다 

더 큰 소리였지요. 한 두 바퀴를 더 돌고 나가 버립니다. 교회 건물이 전체적으로 낙후되

어 현재 중장기 계획 속에 하나씩 수리해 나가는 중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의 순서

를 정하고, 전문가를 선별하여 진행하는 일이 꽤 큰 일입니다. 건축도 어렵지만 관리는 더

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2019. 9.29. 임철성 목사 올림 


